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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PEC, 국제유가 폭락에 특별회동?
베네주엘라 석유장관, 감산 이행여부 점검 … 사우디 석유장관 교체

석유수출국기구(OPEC)가 최근의 유가 약세와 관련해 특별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베네수엘라 석유장

관이 시사했다.

라파엘 라미레스 장관은 1월8일(현지시각) 새 임기를 시작하면서 카라카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(OPEC의) 

다른 석유장관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”면서 “(감산 합의) 이행문제 및 특별회동을 열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

다”고 말하고 “1월이 (통상적으로 OPEC에) 민감한 시기”라고 강조했다.

국제유가는 뉴욕시장에서 WTI(서부텍사스 중질유)가 배럴당 56달러 전반대로 떨어져 2006년 12 20일에 비

해 12% 하락했다.

OPEC은 2006년 11월부터 하루 120만배럴을 감산키로 합의한데 이어 2월1일자로 50만배럴을 추가 감축키로 

합의한 바 있다.

OPEC의 정례 석유장관회담은 3월15일 빈에서 열리기로 돼 있다.

OPEC 대변인은 1월8일 특별 각료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“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

시기상조”라고 대답했다.

한편, 12년간 재임해온 알리 알-나이미 사우디 석유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

고 있다.

사우디 소유로 런던에 거점을 둔 뉴스 웹사이트 엘라프는 2007년 71살인 알-나이미 장관이 사우디 신정부 

출범에 때맞추어 퇴진할지 모른다고 전했다.

블룸버그는 엘라프 보도에 대해 사우디 석유부 대변인의 논평을 모색했으나 즉각 접촉되지 않았다.

이에 대해 셰이크 자키 야마니 전 사우디 석유장관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런던 소재 컨설팅기관인 Center 

for Global Energy Studies 관계자는 "전혀 예상치 않은 소식"이라면서 "알-나이미가 사우디 석유정책을 잘 이

끌어 왔으며 OPEC에서도 존경받는 인물"이라고 강조했다.

그러나 "교체된다면 후임이 그처럼 테크노크라트가 될지 아니면 왕실 인사가 될 지가 관심"이라고 말했다.

알-나이미가 교체되면 2007년 65세인 압둘라 줌아 Aramco 최고경영자나 석유차관인 압둘라지즈 빈 살만 

왕자 중 한사람이 후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살만 왕자는 석유부문에서 사우디 왕가를 사실상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돼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
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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